
[ 일정표 ]※ 하기 일정은 현지 기상 및 진행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방문지 이미지 ]

콘고부지
(金剛峯寺, 금강봉사)

스다하치만 신사
(隅田八幡神社)

요시미즈 신사
(吉水神社, 남조행궁)

후지와라 궁터
(藤原宮跡)

가시하라 신궁
(橿原神宮)

다카마쓰즈카 고분
(高松塚古墳)

이시부타이 고분
(石舞台古墳)

다치바나데라
(橘寺)

아스카궁터
(飛鳥宮跡)

아스카데라
(飛鳥寺)

구비즈카
(蘇我入鹿首塚)

호류지
(法隆寺)

기후네 신사(貴船神社)/
구라마데라(鞍馬寺)

아즈치성천수(安土城天主) 
노부나가 관(信長の館)

사카모토 성터(坂本城跡)/
오미오쓰성터(近江大津宮錦

織遺跡)

나니와 궁터
(難波宮跡)

시텐노지
(四天王寺)

사케키미즈카 고분
(酒君塚古墳)

스미요시 대사
(住吉大社)

다이센릉 고분/ 박물관
(仁徳天皇百舌鳥耳原中陵)



[ 방문지 개요 ] 
방문지 개요

콘고부지
(金剛峯寺, 금강봉사)

일본 불교, 특히 진언종(眞言宗)의 중심 사찰로, 일본 와카야마현(和歌山県) 
고야산(高野山) 전체를 대표하는 총본산 사찰이다. 고야산 수백 개 사찰의 
중심 행정·종교적 역할을 하였다. ‘금강’이라는 이름이 있어, 불변의 진리를 
지키는 산 위의 사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스다하치만 신사
(隅田八幡神社)

지역 수호신을 모시는 신사이지만, 단순한 지방 신사를 넘어 일본 고대사와 
관련된 유물을 보유한 곳이다. 사람 형상이 새겨져 있는 청동으로 만든 거
울인 ‘인물화상경(人物画像鏡)’으로, 고대사와 학술 면으로 많은 방문이 이
루어지고 있다.

요시미즈 신사
(吉水神社, 남조행궁)

나라현 요시노(吉野)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옛 임시 궁전(남조행궁)이 있던 
자리이다. 현재는 신사가 들어서 있으며 옛 유적이 전승되고 있다.

후지와라 궁터
(藤原宮跡)

일본 고대 국가가 본격적으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계획도시형 궁궐 유적으로, 단순한 궁궐이 아니라 수
도 전체가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형 수도’였다. 이 시기 일본의 율령 국가 
발전 과정의 중심에 있어, 이를 나타내는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가시하라 신궁
(橿原神宮)

메이시 시대 1890년에 창건된 신사로, 일본 ‘초대 천황’을 모신 신사이다. 
건국 신화 강조와 천황 중심 국가 이념을 확립하기 위해 가시하라 신궁을 
건립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본 건국 신화의 출발점과 연결된 장소로 알려지
게 되었다.

다카마쓰즈카 고분
(高松塚古墳)

나라현 아스카(明日香) 지역, 옛 고분과 문화재로 가득한 지역에 있는 곳이
다. 7~8세기 아스카 시대 귀족 또는 왕족급 인물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이
곳에서 고구려 및 중국 문화권과 관련된 벽화가 발견되었다.

이시부타이 고분
(石舞台古墳)

거대한 돌방(석실)이 그대로 드러난 독특한 모습이 특징인 곳이다. 일반 고
분과 비교 불가한 규모와 거대한 돌을 올린 구조로, 당시 최고 권력의 상징
과 기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다치바나데라
(橘寺)

일본 불교 초창기 중심지 중 하나였던 아스카 지역의 대표 사찰로, 불교를 
국가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던 일본의 중심 현장
이었다. 

아스카궁터
(飛鳥宮跡)

일본 고대 국가 형성기의 중심 무대였던 왕궁 유적으로, 당시 천황이 실제
로 거주하며 정치를 하던 궁궐이 있던 자리이다. 중앙집권 국가의 출발점의 
장소였으며, 이 시대 정치의 핵심 현장이었다.

아스카데라
(飛鳥寺)

일본 불교 공인의 출발점을 상징하며, 일본 최초의 대규모 국가 사찰로 평
가되는 곳이다. 대규모 사찰은 소실되어 현재는 축소된 형태로 남아 있지만, 
본격적 불상인 아스카대불(飛鳥大仏)이 여전히 존재하여 상징이 되고 있다.

구비즈카
(蘇我入鹿首塚)

‘구비, 首’ 말 그대로 잘린 머리를 따로 묻은 무덤을 뜻하며, 쿠데타로 살해
된 권력자의 머리를 묻은 곳으로 전해지는 유적이다. 이로 인해 몰락한 권
력자의 상징적 무덤으로, 일본 정치 대전환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다.

호류지
(法隆寺)

 나라현 이코마군 이카루가정에 있는 성덕종의 총본산이다. 이카루가데라(斑
鳩寺, いかるがでら)라고도 한다. 쇼토쿠 태자가 세운 사원으로, 창건시기는 
역시 쇼토쿠 태자가 세운 사원인 오사카의 시텐노지가 세워진 지 약 20년 
뒤인 607년이라 알려져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 



구라마데라
(鞍馬寺)

교토시 사쿄구 구라마 본정에 있는 불교 사원이다. 산호(山號)는 구라마 산
(鞍馬山)이다. 종파는 원래 천태종에 속해 있었으나, 1949년 이후 독립하여 
구라마 홍교(鞍馬弘教)의 총본산이 되었다. 개창자는 감진의 고제(高弟) 간
테이(鑑禎)로 알려져 있다. 

기후네 신사
(貴船神社)

교토시 사쿄구 구라마 기부네정에 있는 신사로 일본에 2천개의 신사를 거느
린 물의 신(水神)의 총본궁이다. 지역명의 귀선(貴船)자를 '기부네(きぶね)'라
고 읽지만, 물의 신이기 때문에 탁음이 없는 '기후네(きふね)'라고 읽는다.

아즈치성천수(安土城天主) 
노부나가 관(信長の館)

아즈치성은 1579년 오다 노부나가의 명령으로 건축된 세계 최초의 목조 고
층 건축물이라고 전해지며, 높이 46미터에 달하는 웅장한 모습은 기독교 선
교사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하지만 성을 쌓은 지 겨우 3년 만에 성은 불
에 타버려 ‘환상의 명성’이라 불리게 되었다. 메인 전시품은, 실제 사이즈 
아즈치성 최상부 5·6층 부분이 복원된 것으로, 10만장의 금박이 붙여진 6층 
외벽이나, 카노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금빛 장벽화에 압도된다.

사카모토 성터
(坂本城跡)

히에산 엔랴쿠지의 방화 공격 후,오다 노부나가는 아케치 미쓰히데에게 명
해서, 하마사카모토(미쓰하마)에 사카모토성을 지었다. 일본에 있던 예수회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에 의하면, 노부나가의 아즈치성 다음 가는 장대한 
성이라고 칭찬했다. 성은 엔랴쿠지의 감시뿐만 아니라, 노부나가의 영토인 
미노(기후현)와 교토를 잇는 루트 확보와 수상교통의 요소로써 중요했다. 

오미 오쓰성터
(近江大津宮錦織遺跡)

시가현 오쓰시에 위치한 7세기의 궁궐 유적으로, 덴지 천황(天智天皇)이 
667년에 아스카에서 천도하여 세운 오쓰궁(대진궁)의 중심지이다. 일본 역사
에서 '오쓰궁'의 실체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으나, 1974년 발굴 조사
를 통해 거대한 기둥 구멍 등의 유구가 확인되면서 그 위치가 확정되었다.

나니와 궁터
(難波宮跡)

다이카 개신에 발맞춰 나니와로 천도한 이후 약 150년간, 나니와궁은 일본 
고대사에서 큰 역할을 했다. 장기간의 발굴 조사 결과, 전기와 후기로 나뉘
는 두 개의 나니와궁 유적이 주오구 호엔자카 일대에 존재했던 것이 밝혀졌
으며, 현재 대궐과 조당원 등의 중추부가 일본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시텐노지
(四天王寺)

쇼토쿠태자 건립의 전승이 있는 7개 사찰 중 하나로 일본서기에 따르면 스
이코 천황 원년(593년)에 세워졌다고 한다. 주변의 구, 역 이름 등으로 사용
되고 있는 '텐노지'는 시텐노지의 약칭이다. 불교가 일본에 도입되자 불교 
반대파와 불교 찬성파가 대립하게 되었다. 쇼토쿠 태자는 불교 반대파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절을 지어 부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하고, 전쟁에서 
이기자 불법의 수호신인 사천왕(시텐노)을 기리는 시텐노지를 지었다.

사케키미즈카 고분
(酒君塚古墳)

오사카시 히가시스미요시구에 위치한 사케키미즈카 고분(酒君塚古墳)은 4세
기 말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적 유적이다. 이 고분은 백제 왕족인 
사케키미(酒君)와 관련된 전설로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사케키미즈카 공
원(酒君塚公園)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다. 

스미요시 대사
(住吉大社)

오사카시 스미요시구에 위치한, 전국 약 2,000개 이상의 스미요시 신사 중 
총본산이다. 바다의 신, 항해 안전, 액막이, 안산 기원 등으로 유명하며, 
18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곳이다. 특히 4개의 본전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으며, 붉은색의 소리바시(反橋)가 유명하다.

다이센릉 고분
(仁徳天皇百舌鳥耳原中陵)

다이센릉 고분은 오사카부 사카이시 사카이구 다이센정에 있는 고분, 천황
릉이다. 형상은 전방후원분이다. 모즈 고분군을 구성하는 고분 중 한 기로, 
일본 최대의 고분이다. 피장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궁내청에서는 
닌토쿠 천황의 능인 모즈노미미하라 중릉이 이 고분이라고 비정한다. 

사카이시 박물관
(堺市博物館)

다이센 공원 내에 위치해 있으며, 닌토쿠 천황릉 (모즈 고분군은 후루 이치 
고분군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모즈-후루 이치 고분군: 고대 일본
의 고분군으로 등재됨으로 모즈 고분군에서 발굴된 유물, 자치 도시로서 활
발한 교역이 이루어졌던 사카이 시대의 물품과 역사 문서, 교키 와 센노 리
큐를 비롯한 사카이 출신 역사적 인물에 관한 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다 .



[ 호텔 정보 ]

1) 나라（奈良）

   :칸데오 나라 카시하라 호텔(カンデオホテルズ奈良橿原)

2) 교토（京都）

   :미쓰이가든 교토 시조 호텔(三井ガーデンホテル京都四条)

3) 오사카（大阪）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오사카 난바 호텔(フェアフィールド・バイ・マリオット大阪難波)




